
- 383 -

우울경향이 있는 아동의 미술치료사례연구 

백 우 현(영남대 박사수료)․홍 상 욱(영남대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우울경향이 있는 A(12세 남아)와 B(11세 여아)아동을 대상으로 미술치료를 

적용한 결과 우울감소에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는데 있다. A아동의 경우, 3~4개월 전 부터 무

기력하고 표정이 어둡고 또래아이들과도 어울리지 않으려하며 언어적 표현도 거의 하지 않는 

등의 우울경향을 보였으며 B아동의 경우도 표정이 어둡고 무기력하며 자주 우는 등의 우울경향

을 보여 치료적 접근이 필요한 아동이었다. 우울한 아동은 자신과 환경과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

고, 자신의 경험의 방식으로 왜곡되게 지각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이러한 증상은 시간

이 지나면 없어지게 아니라 청소년기, 성인기에게도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는 경향이 강하므로 

심리치료적 중재는 반드시 필요하다(백양희, 1998; Beck, 1976). 이러한 맥락에서 미술치료는 미

술이라는 시각적 매체를 통해 아동의 내면의 세계를 자유롭게 표현함으로써 카타르시스를 경험

하게하고 바람직한 자기상의 발견을 도모하므로 우울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2013년 1월 3일부터 3월 21일까지며 사전․사후검사를 제외하고 

주 1회, 50분씩, 총 12회기에 걸쳐 통영시의 T사회복지관 상담실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미술치료프로그램은 손남숙(2004), 최은희(2006), 장혜정(2011)의 프로그램을 본 연구에 맞게 수

정․보완하여 적용하였으며 측정도구는 아동의 우울증을 평가하기 위해 조수철, 이영식(1990)의 

자기보고형 검사를 사용하였으며, 투사그림검사인 HTP를 사전․사후 검사로 실시하였다. 우울

검사는 사전․사후검사 점수의 변화량을 비교․평가하였으며 투사그림검사인 HTP의 사전․사

후검사는 우울경향에 중점을 두고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회기별 미술활동은 개인별 작품내용 

설명 및 반응을 우울경향을 중심으로 질적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A아동은 우울점수가 사전 32점에서 사후 16점으로 16점이 감소된 변화를 나타냈으며 

B아동은 사전 28점에서 18점으로 10점이 감소된 변화량을 나타냄으로써 A, B아동 모두 미술치

료가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미술치료가 A, B아동의 HTP에 나타난 그림표현과 

심리상태를 살펴 볼 때, A의 경우 사전에는 자아의 표현이 작고 부정적이며 약한 필압으로 자기

표현에 어려움을 보였지만 사후에서는 필압도 강하고 보다 밝고 확대된 자아상의 그림표현의 

긍정적 변화를 보였으며 B아동의 경우도 사전에는 자기표현에 자신이 없고 작고, 약한 필압과 

무표정한 인물상의 표현이 사후에서는 보다 확대되고 강한 필압의 그림표현과 밝은 표정의 인

물의 변화로 우울감소에 긍정적 변화를 나타내었다. 셋째, A, B아동의 회기별 미술활동에 나타

난 우울의 변화를 살펴 볼 때, A아동의 경우 회기가 진행될 수 록 자기표현에 적극적이고 자신

감을 나타냈으며 자신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보다 가치롭게 지각하는 등의 우울감소의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냈으며 B아동 또한 회기가 진행될수록 자신의 강점을 찾고 이에 대한 자

신감을 나타냈으며 자기평가가 긍정적인 것으로 우울감소에 긍정적 변화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

은 결과는 아동이 미술치료를 통해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고 자신안의 강점을 발견하고 보다 가

치롭게 지각하게 됨으로써 우울감소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아동의 안정적인 심리상

태를 유지하고 보다 적응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선 장기적인 프로그램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